
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제 3대 서울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 위원장직 임기를 마치는 임정
묵입니다. 이임을 하며 조합에 가입해주신 교수님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한한 감사입니다. 말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교수조합은 전임교원의 과반수 이상 가입한 단체로 성장했고, 여느 교수노조와
도 차별화되고 모범적인 교육자 노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단체 및 임금협상
을 통해 교수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의 물꼬 또한 틀 수 있었습니다. 하
지만 교수님들이 주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죄송함 또한 느끼고 있습
니다. 서투른 조직운영과 부족한 리더쉽으로 교수님들의 처우는 현저하게 개선
되지 못했고, 조합원 한분한분의 어려움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며, 대학 행정
의 비효율성을 고치는데 큰 힘을 보태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위상과 존재감이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교수님들은 교육
과 연구, 그리고 봉사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수조합은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닌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울대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역량을 발
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교수 한분한분이 주인공이며 교수님들이 선
출하신 후임 임호준 위원장님은 교수조합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 입니다. 앞으로도 교수조합이 계속 교수회와 공조하며, 교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향상하고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저를 돕기위해 지난 3년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주
신 3기 교수조합 집행부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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